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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아트센터와 신세계면세점이 선보이는 
백남준의 버추얼 전시 《V-Groove!》 전시 개막

▶ 백남준아트센터와 신세계면세점,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시 《V-Groove!》 개막

▶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AR)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남준의 대표작 <비디오 샹들리에 No.1> 등을 감상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재해석한 영상을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 상영 

 ▲ 백남준, <비디오 샹들리에 No.1>, 1998,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 신세계DF 백남준의 버추얼 전시 V-Groove 개막

문의 이수영 학예사 (t.031-201-8596 m.010-4288-2713)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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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개요

전 시 명 : 《V-Groove!》
전시기간 : 2023. 9. 8. ~ 9. 24.
전시장소 :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 
참여작가 : 백남준
주최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신세계디에프

■ 전시소개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와 신세계디에프(대표이사 유신열)은 

2023년 연간 파트너십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전시와 다양

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 협력으로 기획된 《V 

Groove!》는 백남준아트센터가 제작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백남준의 작

품을 새롭게 감상하는 전시다. 

《V-Groove!》전은 전 세계가 미디어로 소통하며 즐거운 미래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았

던 백남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흥겨운 세상을 보여준다. 가상현

실(VR) 기술로 구현한 백남준의 1963년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탄생하는 생생한 순간을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해 준다. 또

한 증강현실로 감상하는 백남준아트센터의 대표 소장품 <비디오 샹들리에 No.1>과 

<스위스 시계> 등은 작품 감상이 미술관에 한정되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로 만나는 백남준의 작품과 더불어 용인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지난 전시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와 《바로크 백남준》와 《백남준의 보

고서》도 영상으로 소개된다. 공간을 압도하는 360도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미디

어 아티스트 황휘(HWI)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뮤직비디오 <나의 축

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가 상영된다. 또한 LG디스플레이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투명 

OLED 화면을 통해 백남준의 첫 개인전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뿐 아니라 백남준아

트센터 대표 전시들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존이 운영된다. 백남준아트센터와 신세계

면세점이 협업한 다양한 백남준 전시와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공간

에서 새롭게 백남준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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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소개

1) 백남준의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가상현실(VR) 앱, 2021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가상현실(VR) 앱, 2021, 기록 영상 스틸 이미지.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

전》을 가상현실(VR) 기술로 구현하였다. 이 전시는 텔레비전이 미술관에 들어오고, 음악을 전

시하였던 현장이었다. 대표작 <랜덤 액세스>는 녹음테이프를 마구 풀어 벽에 붙인 작업으로, 

관람객이 직접 테이프를 긁어 원하는 지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실험 텔레비전>은 방송국

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조작해 교란시킨 작업으로, 백남준은 한 방향으로 흐

르는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고자 다양한 실험을 벌였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시 한번 시간을 극복하고 지나간 전시를 되살리기 위해 단국대학교에 개

발을 의뢰하여 VR 앱을 제작하였다. VR은 컴퓨터로 구축된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과 유사한 시

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주로 3D 게임 엔진을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마치 온몸으

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과거에 전시된 작업들을 눈으로만 감상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총체 피아노>를 두드리고, <랜덤 액세스>의 테이프를 긁어 소리를 내

는 등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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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남준아트센터 전시가이드 증강현실(AR) 앱

백남준아트센터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시관람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에 대

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작품 감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

리고 있는 《사과 씨앗 같은 것》에 전시 중인 백남준의 〈스위스 시계〉와 백남준아트센터의 대

표적인 소장품, 〈비디오 샹들리에 No.1〉도 증강현실 전시가이드로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중 상설로 전시 중인 〈메모라빌리아〉는 국문과 영문 두 가지로 제작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강현실 전시가이드는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인식하여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작품 이미

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백남준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백남준아

트센터는 전시가이드를 개발한 35점의 작품에 대한 AR 엽서를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서도 해당 이미지를 제공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전시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V-Groove》전의 개막을 기념하여 신세계디에프를 방문하는 관

람객에게 AR 엽서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백남준, 〈슈베르트〉, 2002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슈베르트〉, 〈칭기즈 칸의 복권〉을 증강현실(AR) 앱으로 감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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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및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 작가 소개 

백남준 (1932-2006)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 

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 받

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생전에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이라고 명명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사유와 예술을 조명하고 대중화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공공 미술관이

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단순히 백남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대

한 이해와 공감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험적 예술 활동과 

창의적 학술 활동을 배양하는 데 주력한다. 

주최•주관 


